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☞ 알맞은 맞춤법을 골라 O 표시를 해 보세요.

문 제

번호: (      )     이름:  (             )

번호 문 제
1 맞춤법은 (어떡해/어떻게) 공부해야 할까?
2 수학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(어떡해/어떻게)?
3 방학이 (금세/금새) 끝났다.
4 뒷담화는 (금세/금새) 퍼지니 조심하렴!
5 선생님, 나중에 꼭 (뵈요/봬요).
6 선생님, 나중에 꼭 (뵐게요/봴게요).
7 네가 무슨 말을 (하든/하던) 함께 할게.
8 얼마나 (노력하든지/노력하던지) 금세 실력이 늘었다니까?
9 어제 주사를 맞았더니 너무 (아프던데/아프던대)?
10 철수가 주사를 맞더니 너무 (아프대/아프데).
11 병이 다 (나았다/낳았다).
12 아버지 병이 얼른 (낫길/낳길) 기도할게.
13 강아지가 새끼를 (나았다/낳았다).
14 선생님은 맞춤법을 잘 (가르치신다/가리키신다).
15 손으로 달을 (가리켰다/가르쳤다).
16 책 표지가 누렇게 (바랬다/바랐다).
17 부모님은 자식이 행복하길 (바랐다/바랬다).
18 (어른으로서/어른으로써) 모범을 보여야지.
19 분리배출을 (함으로서/함으로써)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.
20 (왠일이야/웬일이야)! 너무 반가워~
21 (왠지/웬지) 오늘은 기분이 좋다.
22 (싫증/실증) 부리지 말고 내 말을 들어줘.
23 그렇게 (일일이/일일히) 따지면 피곤해.



24 안녕! 정말 (오랜만이야/오랫만이야).
25 (오랜동안/오랫동안) 너를 좋아했어.
26 수학 문제를 (맞히다/맞추다).
27 서로 의견을 (맞춰보다/맞혀보다).
28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(되레/되려) 화를 냈다.
29 (곰곰이/곰곰히) 생각해 보렴.
30 (깨끗이/깨끗히) 설거지를 한다.
31 야구공이 나에게 (날아왔다/날라왔다).
32 라면이 내 입맛을 (돋우었다/돋구었다).
33 안녕히 (가십시오/가십시요).
34 비 때문에 길이 (촉촉이/촉촉히) 젖어 있었다.
35 무거운 가방을 (메고/매고) 학교를 나섰다.
36 신발 끈을 (메고/매고) 일어섰다.
37 회장 된 기념으로 한턱 (쓰다/쏘다).
38 (얻다 대고/어따 대고) 반말이야?
39 평생 모은 재산을 (일절/일체) 기부했다.
40 오늘이 몇 월 (몇일/며칠)이니?
41 사랑니가 (썩어서/썪어서) 치과에 갔다.
42 그를 범인으로 (몰아붙이다/몰아부치다).
43 정말 (어이/어의)가 없다
44 자기 (역할/역활)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.
45 시간 약속을 어기면 (안 되/안 돼).
46 (설거지/설겆이)를 깨끗이 해야 해.
47 (내일모레/내일모래)가 내 생일이야!
48 고백을 받은 (설렘/설레임) 때문에 잠이 안 와.
49 푹신한 (베개/배개)가 좋아.
50 (된장찌개/된장찌게)를 먹고 싶다.



☞ 알맞은 맞춤법을 골라 O 표시를 해 보세요.

정답

해설

번호: (      )     이름:  (             )

번호 문제 및 정답
(정답: 파란색, 오답: 빨간색) 해설

1 맞춤법은 (어떡해/어떻게) 공부해야 할까? ‘어떡해’는 ‘어떻게 해’의 준말입니다.2 수학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(어떡해/어떻게)?
3 방학이 (금세/금새) 끝났다. ‘금세’는 ‘지금 바로’의 뜻으로 쓰이는 말 

‘금시에’의 준말입니다.4 뒷담화는 (금세/금새) 퍼지니 조심하렴!
5 선생님, 나중에 꼭 (뵈요/봬요). ‘봬요’는 ‘뵈어요’의 준말입니다.
6 선생님, 나중에 꼭 (뵐게요/봴게요). ‘뵐게요’가 맞는 표현입니다.
7 네가 무슨 말을 (하든/하던) 함께 할게. ‘-든’은 선택, ‘-던’은 과거와 관련이 있

습니다.8 얼마나 (노력하든지/노력하던지) 금세 실력이 
늘었다니까?

9 어제 주사를 맞았더니 너무 (아프던데/아프던대)? ‘-데’는 직접 경험한 사실을, ‘-대’는 남
이 경험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
다.10 철수가 주사를 맞더니 너무 (아프대/아프데).

11 병이 다 (나았다/낳았다). ‘낳다’는 아이나 새끼를 출산하는 것을 
뜻하며, ‘낫다’는 서로 비교하여 하나가 
더 좋거나 병이 완쾌됐을 때 사용합니
다.

12 아버지 병이 얼른 (낫길/낳길) 기도할게.
13 강아지가 새끼를 (나았다/낳았다).

14 선생님은 맞춤법을 잘 (가르치신다/가리키신다). ‘가르치다’는 지식 등을 익히게 하는 것
이고, ‘가리키다’는 손가락 등으로 특정 
대상, 방향을 집는 것입니다15 손으로 달을 (가리켰다/가르쳤다).

16 책 표지가 누렇게 (바랬다/바랐다). ‘바라다’는 무언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
음이고, ‘바래다’는 색이 변한다는 말입니
다.17 부모님은 자식이 행복하길 (바랐다/바랬다).

18 (어른으로서/어른으로써) 모범을 보여야지. ‘-로서’는 지위나 신분 등을, ‘-로써’는 
수단과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.19 분리배출을 (함으로서/함으로써)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.

20 (왠일이야/웬일이야)! 너무 반가워~ ‘왠지’는 ‘왜인지’의 준말입니다. ‘왠지’ 
말고는 모두 ‘웬-’을 사용합니다.21 (왠지/웬지) 오늘은 기분이 좋다.

22 (싫증/실증) 부리지 말고 내 말을 들어줘. ‘싫증’은 싫은 생각이나 느낌을, ‘실증’은 
확실한 증거를 의미합니다.

23 그렇게 (일일이/일일히) 따지면 피곤해. ‘일일이’가 맞는 표현입니다.
24 안녕! 정말 (오랜만이야/오랫만이야). ‘오랜만’은 ‘오래간만’의 준말입니다.



25 (오랜동안/오랫동안) 너를 좋아했어. ‘오랫동안’은 ‘오래’+‘동안’이 결합한 말
로서 사이시옷을 넣어 표기합니다.

26 수학 문제를 (맞히다/맞추다). ‘맞히다’는 주로 적중하거나 정답을 골라
낼 때 사용하고, ‘맞추다’는 두 개 이상 
대상끼리 서로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.27 서로 의견을 (맞춰보다/맞혀보다).

28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(되레/되려) 화를 냈다. ‘되레’는 ‘도리어’의 준말입니다.
29 (곰곰이/곰곰히) 생각해 보렴. ‘곰곰이’가 맞는 표현입니다.
30 (깨끗이/깨끗히) 설거지를 한다. ‘깨끗이’가 맞는 표현입니다.

31 야구공이 나에게 (날아왔다/날라왔다).
‘날아오다’는 ‘날다’+‘오다’가 결합한 말
로서 공중으로 날면서 올 때 사용합니
다.

32 라면이 내 입맛을 (돋우었다/돋구었다).
‘돋우다’는 무언가를 높이거나 없던 감정 
등을 생겨나게 할 때 사용하고, ‘돋구다’
는 안경 도수를 높일 때 사용합니다.

33 안녕히 (가십시오/가십시요). ‘가십시오’가 맞는 표현입니다.
34 비 때문에 길이 (촉촉이/촉촉히) 젖어 있었다. ‘촉촉이’가 맞는 표현입니다.
35 무거운 가방을 (메고/매고) 학교를 나섰다. ‘매다’는 끈이나 줄을 묶는 느낌, ‘메다’

는 어깨에 걸치는 느낌으로 사용합니다.36 신발 끈을 (메고/매고) 일어섰다.
37 회장 된 기념으로 한턱 (쓰다/쏘다). 한턱 ‘쓰다’가 맞는 표현입니다.

38 (얻다 대고/어따 대고) 반말이야? ‘얻다 대고’의 ‘얻다’는 ‘어디에다’의 준말
입니다.

39 평생 모은 재산을 (일절/일체) 기부했다.
‘일체’는 전부, 모든 것을 의미하고 ‘일
절’은 전혀, 절대로 등 부정을 의미합니
다. 

40 오늘이 몇 월 (몇일/며칠)이니? ‘며칠’이 맞는 표현입니다.
41 사랑니가 (썩어서/썪어서) 치과에 갔다. ‘썩어서’가 맞는 표현입니다.
42 그를 범인으로 (몰아붙이다/몰아부치다). ‘몰아붙이다’가 맞는 표현입니다.
43 정말 (어이/어의)가 없다 ‘어이’가 맞는 표현입니다.
44 자기 (역할/역활)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. ‘역할’이 맞는 표현입니다.
45 시간 약속을 어기면 (안 되/안 돼). ‘안 돼’가 맞는 표현입니다.
46 (설거지/설겆이)를 깨끗이 해야 해. ‘설거지’가 맞는 표현입니다.
47 (내일모레/내일모래)가 내 생일이야! ‘내일모레’가 맞는 표현입니다.
48 고백을 받은 (설렘/설레임) 때문에 잠이 안 와. ‘설렘’이 맞는 표현입니다.
49 푹신한 (베개/배개)가 좋아. ‘베개’가 맞는 표현입니다.
50 (된장찌개/된장찌게)를 먹고 싶다. ‘찌개’가 맞는 표현입니다.


